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신론, 삼위일체론 (2장: 3절)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요일5:7, 마3:16, 17, 28:19; 고후13:13).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시지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요1:14, 18),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요15:26, 갈4:6).”
하나님의 본질(체)에 이어 오늘은 하나님의 실재(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모습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신앙고백에 서술된 내용 정리

(1) 한 분 하나님이 세 구별된 위격(person, persona)으로 존재하신다.

(2) 이 세 위격이 각각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분들이 아님)
(3) 이 세 동등한 위격들 간에는 위격적 구별이 있다.

2. 하나님의 실재(체)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신적 속성을 공유하신다.

(1) 하나님의 실재(체), 곧 존재 방식은 위격적 특성들을 가지는 하나님의 본질(체)이시다. 

(2) 동일한 (신적) 본질이 세 실재에 공통적이다. 따라서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삼위 실재들이 자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실재들은 본질과 구분된다. 왜냐하면 실재들은 본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본질 그 자체와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4) 또한 실재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지만 한 실재가 다른 실재가 될 수는 없다. 기원의 순서 및 존재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선후 관계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원이란 영원 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 특성들은 한 본질 안에서 고유한 능력들로, 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실재들을 위격들이라고 지칭한다.

(5) 성부의 상대적 특성은 능동적 발생이다(to beget). (시2:7,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3:16 독생자; 히1:6, “맏아들”. 따라서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이다.)

(6) 성자의 상대적 속성은 발생되는 것(to be begotten), 즉 성부로부터 나와 성부와 동일한 본체의 참여자기 되어 성부의 본성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자는 순서에 있어서 두 번째이다. (히1: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7) 성령의 속성은 내쉬어지는 것(breathe)이요 파송되는 것(send forth)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는(proceed) 것이다.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 롬8:9, 그리스도의 영; 갈4:6, 아들의 영.)

(8) 성자에게 적용된 나심(발생, being begotten)과 성령에게 적용된 발출(proceeding)의 차이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외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9) 성경에서는 칭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도 부여된다. (롬9:5,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계17: 14, “만주의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시므로”) 이는 성령에게도 주어진다. (행5:3-4,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행28:25 및 사6: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령이…말씀하신 것.”)

(10) 신적 속성들은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에게도 인정된다. (사9:6,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시139:7,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고전2:10,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히9:14, “영원하신 성령.”)

(11) 하나님의 행동들이 성부에게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귀속된다. 예를 들면, 창조는 성자(요1:3), 성령(시33:6)에게도 귀속된다. 기적 행함도 성자(행4:10)와 성령(행2:4)의 행하심이다. 

(12) 신적인 영광과 예배와 세례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귀속된다. (히1:6; 마28:19; 고후13:14; 계21:22; 고전3:16; 6:19)

(13)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시다. 사랑, 은혜, 올바르게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온다. (고후13:14)

3.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기도

“우리의 지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칼빈,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1:1, 1/2.) 이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 같은 진술이 기독교 공동체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토런스(J. B. Torrance)는 자신의 책 Worship Community and the Triune God of Grace에서 언급하기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령을 통해 이중의 관계가 성립된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실현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며(R1), 동시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 곧 우리가(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의 친밀하고 깊은 생명의 교제 안으로 참여하는 관계이다.(R2) 이중의 관계 안에는 상호간의 사랑의 띠와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는  일치’(perichoretic unity)가 있다.” (p. 20.)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이 같은 ‘상호 교제하는 삶’이란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규정한다.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예배란 성령을 통해 성육신하신 성자의 성부와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선물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위한 기본 원리이다.”(p. 18.) 

토런스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한다면, 삼위일체는 단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해야 할 신학적 진리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자의 성부와의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doxological)’ 진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참여하며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발견되는 것은 인간 개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